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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행사시작(10:00)이후 배포 2026. 6. 25.(목) 08:00

차세대 백신 개발 글로벌 협력 논의를 위한 
「2026 글로벌 백신 포럼」 개최

-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제7차 글로벌백신 포럼｣ 공동 개최
- 중‧저소득국 백신 접근성 제한과 고령화에 따른 글로벌 당면과제에 대한 

백신 개발 및 도입 전략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25일(목)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차세대 백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연구개발, 규제, 글로벌 접근성의 격차 해소’를 

주제로「제7차 글로벌 백신 포럼」을 국제백신연구소, (재)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라이트재단)과 공동 개최한다.

  최근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과 인구 고령화 심화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공평한 공급,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중저소득국가(LMICs)의 백신 접근성 향상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령 인구를 위한 예방접종 전략을 중심으로 백신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조강연에서는 발리 풀렌드란(Bali Pulendran, 스탠포드대학교) 교수가 

‘면역학의 최전선: 글로벌 형평성과 고령 인구를 위한 차세대 백신 설계’를 

주제로 미래 백신 개발을 위한 최신 면역학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중저소득국(LMICs)의 백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략 및 지역 백신 자립 역량 강화 방안, ▲마이크로니들 어레이 패치

(MAP) 기술 및 아프리카 현지 생산 협력 모델 등 글로벌 백신 연구개발의 

성과와 과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예방접종 정책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과 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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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태국 국립백신연구소(NVI) 등 국제기구 및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세대 백신의 개발부터 허가, 조달,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백신의 가치는 과학적 발견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때 완성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백신 연구개발과 글로벌 과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보건 안보 구축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협과 고령화라는 글로벌 보건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백신 개발과 공정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백신 

형평성과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붙임> 제7차 글로벌 백신 포럼 개요

담당 부서
국립감염병연구소

백신연구개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유경 (043-913-4150)

담당자
사무관 이혜영 (043-913-4160)

연구사 임희지 (043-9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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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제7차 글로벌 백신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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